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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심사는
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, 설계 공모 시 구조 설계는 

심사 대상이 아닙니다. 
< 보도 내용 (파이낸셜 뉴스, 10.24) >

◈ 국토부 ‘철근누락’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

ㅇ 국토부 주관 ‘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’ 수서역세권 A3BL 업체선정 과정에서
기술심사 평가항목 안지켰지만 1등 선정... 결과는 철근 누락

ㅇ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여 투표 내역이 없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부족

□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,「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」을 위해 

’18년부터 ’2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.  

 ㅇ 당시 설계공모대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는 국토부와 발주청의 영향을 

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학계, 민간 전문가가 

참여하여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□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, 

 ㅇ 설계공모의 ‘기술심사평가’는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을 본심사에서 참고

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,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.

   * 구조설계 및 검토(철근배근 등)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

□ 당해 블록*은 설계 공모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

으며, 현재 관련 사항을 인지한 후 모두 보강조치 하였습니다.

   * 설계공모는 18년에 진행하였으며, 구조검토를 포함한 기본·실시설계는 ‘19년에 진행

□ 국토부는 LH 혁신방안 이행 등으로 LH가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

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. 

   * 현재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LH 전관 업체 공모전 참여, LH의 발주 권한 조달청 

이관 등으로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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